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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조사�지역�선정

  줄다리기는 설 명절과 츨롱 쳇 축제 기간에 연행되기 때문에 연구가 시작된 3월에는 

현장연구가 이루어질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해당 지역 거주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2013년 설 명절 축제 기간 중 줄다리기 관련 현지조사가 진행된 시엠립 주의 세 마을은 

다음과 같다.  

1. 치크렝 군, 스페안 트놋 면, 츠레스 마을

2. 치크렝 군, 크바오 면, 캄보 오르 마을 

3. 프라삿 바콩 군, 바콩 면, 트날 트롱 마을

  현지조사 지역으로 시엠립이 선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조사팀은 줄다리

기를 실제로 관찰할 기회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줄다리기 행사 개최 

여부에 대해 재확인을 받았다. 직접 관찰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재확인은 매우 중요했다. 관찰을 하지 못하면 현지조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줄다리기 행사가 실제 진행될 것이라고 들었지만, 막상 때가 되어 현장에 가

보면 취소된 경우도 있었다. 줄다리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낮다 보니 춤을 비롯한 

다른 공연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행사 진행 여부 재확인이 현지조사 

수행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팀은 시엠립 지역 주민들과 이미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 수집이 보다 용이했다. 또한, 일부 연구원들은 이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시엠립은 크메르 고대 문명의 요람이며, 앙코르 전통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다. 다시 말해 현대의 사상과 관습은 바로 ‘고대’ 문명에서 이어져 

내려오거나 진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전통의 연속성과 단절을 관찰하는 데 

최적화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3.� 현황

3.1.� 소멸�위기

  줄다리기가 소멸 위기에 처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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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면서 지역 전통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태도가 급변하고 있다. 지역 원로들은 

줄다리기를 후대에 전승하는 일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도 

줄다리기의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현장 연구 결과, 줄다리기에 대한 기억이 생생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10 여 년 전부터 연행이 중단되었다. 비교적 최근에 연행을 중단한 지역도 있었고, 

놀랍게도 바로 올해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한 지역도 있었다. 연행이 중단된 이유를 묻자, 

줄다리기에 대한 낮은 인식과 전승 활동 부족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댄스를 즐기는 

젊은 세대의 놀이 문화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그림 4).  

  줄다리기 연행이 중단된 또 다른 원인은 바로 밧줄 구하기가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캄보 오르 마을의 경우, 연구팀은 줄다리기 경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재확인을 

받았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하자 사원 위원회의 한 위원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되었다. 밧줄로 쓸 덩굴을 구하러 숲으로 간 마을 사람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밧줄이 없으면 줄다리기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다행히도 현지조사팀의 

지원으로 시장에서 플라스틱 밧줄을 구입할 수 있었다. 사원 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원로 몇 명이 밧줄을 사원으로 가져오자 줄다리기가 전통 방식 그대로 생생하게 

재현되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재정적 상황 때문에 유형의 재료를 구할 수 없는 

상황도 줄다리기의 연속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3.2.� 줄다리기�유형�구분

  현지조사에 따르면 줄다리기는 지리적 배경과 벼농사 관련 여부에 따라 세 가지 유형

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캄퐁톰, 시엠립, 프레아 비헤아르, 반테이 메안체이, 오다르 메안체이 등 캄보디아 북

부 지역은 현대화와 도시화가 상대적으로 덜 진행된 지역이다. 게다가 벼농사 기반 공

동체이기 때문에 줄다리기는 벼농사와 관련이 깊으며 제의적 의미가 강한 것이 특징이

다.

2) 캄퐁참, 프레이벵, 스바이리엥, 칸달 등 남부 지역은 벼농사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줄다리기는 제의적 의미보다는 양팀 간의 힘겨루기라는 측면이 강해 순수한 놀

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10여 년 전부터 연행을 중단한 지역이 많다.

3) 수도를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서는 줄다리기를 힘겨루기 및 순수한 놀이로 간주한다. 

또는 놀이 자체가 거의 연행되지 않는다.


